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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에게 문제중심학습(PBL)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문제해결능

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습동기를 통해 확인하고자 시도된 융합연구이다. 연구대상은 J도 J시에 소재한 대학의 

간호학과 2학년 학생 51명이었으며, 연구설계는 단일군 사전사후 설계의 원시실험연구이다. 연구결과 PBL수업 후

문제해결능력(t=-3.30, p=.002)과 학습동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t=3.004, p=.004)되었으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PBL이 간호대학생의 

학습 역량을 향상시킴에 적합한 교수-학습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추후 PBL의 설계 시,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변수의 확인을 위한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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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vergence study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s of problem-based 

learning(PBL)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problem solving skills, academic self-efficacy, motivation 

toward learning in adult nursing care. This study was one-group pretest-posttest design. 51 students in 

the second year were recruited. After the PBL education, The participants showed much improvement in 

two areas of problem solving skills(t=3.30, p=.002) and Motivation toward Learning(t=3.004, p= .004). In the 

case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t=1.451, p= .153) and academic self-efficacy(t=-1.04, p= .304), these 

have not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PBL education is effective 

in improving some areas of students’ learning competency. Further study is needed to develop PBL 

programs for various clinical topics and evaluate the effectiveness on the learning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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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필요성

임상현장의 간호사에게는 간호행위를 수행하는 능력

뿐만 아니라 간호행위를 수행하기 전 전공지식 및 의사

결정과정을 활용한 정학한 간호행위의 판단과 선택이 요

구되어 진다[1].

그러나 현재의 간호교육은 많은 교육량으로 인하여  

지식전달위주의 주입식교육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일방적인 지식의 전달이라는 결과로 인해 정보의 

빠른 변화에 맞추어 적절하고 정확한 간호를 제공해야 

하는 간호사로 하여금 적응과 발전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2].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에게 질적인 간호를 제공하

기 위해 변화하는 현장에 대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학

습을 수행해야 한다. 다시 말해 자기주도적 학습자로서

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

생 역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함양이 필요함을 의미한

다[3]. 그러나 주입식 간호교육 방식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위한 학습태도나 학습동기의 함양에 어려움

이 있으므로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적용이 요구된다. 간호사 양

성의 의미는 면허시험 통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간호

사로서의 자질을 함양시켜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

라서 간호대학생의 자질과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

수-학습법과 융합된 연구가 요구되어 지는 것이다. 

자기주도적 학습이란 "타인의 조력 여부와 상관없이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의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학습욕

구 진단, 학습목표 설정, 학습에 필요한 자원의 확보, 적

합한 학습전략을 선택·실행하고 자신이 성취한 학습결과

를 스스로 평가하는 과정"으로[4]. 학습계획, 학습실행, 

학습평가’의 단계를 거친다[5]. 또한 학생들은 자기주도

적 학습을 위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학습 환경을 선택, 구

성, 창조할 뿐 아니라 필요로 하는 수업의 양과 형태를 

선택하고 자신들의 학습능력을 개별적으로 개선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6]. 이러한 자기주도적 학습

은 간호사가 복잡한 간호실무에서 정확한 간호행위를 수

행하기 위해 간호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스스로 탐구·학

습할 수 있는 자질함양에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학습 방

법이다[7].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

한 교수-학습방법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문제중심학습

(Problem Based Learning: 이하 PBL)은 구체적인 상황

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해결방법을 모색하는데 필요

한 지식, 기술 또는 태도를 습득하여 현장에서의 대처능

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교수-학습방법으로

[8], 간호상황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

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협동학습이다. PBL을 통

해 간호대학생은 간호대상자의 사례에서 문제를 발견하

고, 발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초지식과 전공지식을 

활용하며, 동료들과 협동학습을 경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식을 형성하게 된다. 이는 문제해결 경험에서 종료되

는 것이 아닌 개인적 경험의 객관화를 통해 지식의 전이

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9].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학생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성취할 수 있을 것

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란 학습자의 지식과 수행에 대한 

개인의 자신감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학습자가 새로

운 상황에서 지식과 기술을 습득,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이다[10].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자로 하여금 도

전적인 학습상황에서 끝까지 과제를 완성하도록 유도하

는 주요한 동기이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고 수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으로, 학업 상황에 관련된 다

른 동기적 인지적 변수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등, 학

습자의 수행 및 성취수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11],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방법과 학업

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전략이 필요하다.

PBL은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 및 자기주도적 학

습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교수-학습방법으로, 

선행연구에 따르면 PBL을 적용하였을 때 비판적 사고능

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자기주도성, 메타인지, 

학습만족도, 학습태도 등에 영향을 미쳤다[12][13][14] 

[15][16]. 또한 PBL의 효과를 측정하는 변수로 일반적인 

자기효능감을 제시한 연구는 있었으나 PBL이 학업적 자

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은 학습자로서 갖추어야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PBL은 이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이라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PBL이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

습능력, 문제 해결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습동기

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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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PBL수업이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

적 학습능력, 문제해결능력, 학업적자기효능감, 학습동기

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함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단일군 사전사후 설계의 유사실험연구이다. 

이석재[5]의 방법에 따라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 계획, 실

행, 평가의 3단계로 제시하고,  간호대학생에게 1가지 사

례 당 1차시(문제의 확인), 자율학습, 2차시(문제해결과

제의 발표 및 토론) 등의 3단계로 PBL을 적용한 황선영

[17]의 연구에 근거하여 본 연구도 1가지 사례로 1주에 1

차시씩, 3주 동안 3차시의 PBL을 계획하였으며, 각 차시

마다 시간을 2-4시간으로 배분한 선행연구[17]에 근거하

여 1차시를 3시간동안 진행하였다. 1차시는 PBL 및 PBL

에서 다루어질 사례와 문제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전공지

식을 전달하고 이후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방향을 설정

하였으며, 2차시는 본격적으로 사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과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3차시는 

본인들이 도출한 문제해결 방법을 서로 공유함으로서 스

스로 자신의 과제를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을 자발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2.2 연구 대상

연구대상자는 J도 J시에 소재한 대학 간호과에서 성인

간호학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중 1학년 동안 해부학, 병

리학, 생리학, 약리학 등의 기초간호과학 과목을 이수하

였고, 성인간호학 임상실습을 총 4주 동안 수행한 학생에

게 연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연구에 동의한 

학생에 한하여 참여토록 하였으며 연구가 끝난 후 소정

의 선물을 증정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51명으로 G*Power 3.1.9.2. 

program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0.05, 검정

력 0.95, 집단 수 1로 표본크기를 산출하였을 때 필요한 

최소인원은 각 집단 당 45명 이었으며 따라서 탈락률을 

고려하였을 때 본 연구대상자의 수는 조건을 충족하였다. 

2.3 연구 도구

본 연구도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문제해결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동기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 연구

대상자의 자기기입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로는 성별, 연령, 간호사 이미

지, 종교, 고등학교 타입, 간호과 선택사유, 학업성적 등

을 조사 하였다.

2.3.1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척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한국교육개발원[5]에서 대학

생/성인용으로 개발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진단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평가문항은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세부항목으로 학습계획 

20문항, 학습실행 15문항, 학습평가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α=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91이었다.

2.3.2 문제해결능력 척도
문제해결능력 측정도구는 한국교육개발원[5]에서 개

발한 생애능력 측정도구 중 대학생/성인용 문제해결능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문제명료화, 원인분석, 대안개

발, 계획/실행, 수행평가의 5개요인과 9개의 하위구성요

인인 문제인식, 정보수집, 분석능력, 확산적사고, 의사결

정, 기획력, 실행과 모험감수, 평가 및 피드백으로 4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해결능력 진단도구는 5점 

Likert척도로 ‘매우 드물게’ 1점에서 ‘드물게’, ‘보통’, ‘자

주’, ‘매우 자주’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α= 

.9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91이었다. 각 

요인별 Cronbach‘s α= 문제명료화 .78, 원인분석 .77, 대

안개발 .60, 계획실행 .77, 수행평가 .80, 이었다.

2.3.3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본 연구에서 전문대학 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김아영과 박인영[11]이 제작한 척도를 사

용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는 문헌연구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자기조절학습과 관련된 국내외 척도문항

들을 토대로 제작되었다[18][19][20]. 이 검사 도구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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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감 요인 8문항, 자기조절 효능감 요인 10문항, 과제난

이도 선호 요인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에서 6점 “매우 그렇다” 까지 로 반

응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아영과 박인영[11]의 연구에서 

개발당시 Cronbach’s α= .74-.8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70이었다.

2.3.4 학습동기 척도
학습동기는 수업을 통해서 유발되는 상황으로 특수적

인 상태로서의 사후의 학습동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주의

집중, 관련성, 자신감 및 만족감의 하위범주로 구성된 

Keller[21]의 IMMS(Instructional Materials Motivation 

Scale)를 장희정[22]이 번안하고 수정한 34문항 중에서 

황선영[17]이 수정한 27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원

래 ARCS(Attention, Relevance, Confidence & 

Satisfaction)이론에 따라 36문항으로 설계된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

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동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Keller[21]의 Cronbach’s α= .96이었고, 장희영(1996)[22]

의 연구 Cronbach‘s α= .90이였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 .86이었다. 

2.4 자료 분석

자료분석은 SPSS WIN 18.0 Version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 기

술통계를 하였다.

PBL 수업 전 과 후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

력, 문제 해결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동기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paired t-test 검증을 실시하

였다.

3. 연구 결과
3.1 일반적 특성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51명으로 이 중 여자가 37

명(72.5%)으로 많았으며, 평균연령은 23.7세로, 20-24세

가 42명(82.5%)으로 가장 많았다. 

종교는 “무”가 28명(54.9%)으로 가장 많았으며, 출신

고등학교 성격은 인문계가 37명(72.5%)으로 가장 많았

고, 간호과를 선택하게 된 동기는 자신의 적성이 25명

(49.1%)으로 가장 많았으며, 취업이 잘되어서가 15명

(29.4%), 주변의 권유에 의해서가 11명(21.6%)으로 나타

났다.

간호사의 이미지는 긍정적이 42명(82.5%)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가 5명(9.8%), 부정적이 4명(7.8%)순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적은 3.0이상 3.5미만이 26명(5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2.5이상 3.0미만이 12명(23.5%), 

3.5이상 4.0미만이 10명(19.6%), 4.0이상이 3명(5.9%)순으

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participants (n=51)  

Variables Classification Total (n=51)
n(%)

Sex
Female 37(72.5)

Mam 14(27.5)

Age

20-24 years old 42(82.5)

25-29years old 5(9.8)

over 30 years old 4(7.8)

Religion

No religion 28(54.9)

Christian 16(31.4)

Catholic 6(11.8)

Buddhism 1(2.0)

High School 
Type

Humanities / Natural 
sciences course

37(72.5)

Vocational education 
course

14(27.5)

Select the 
reason for 
department

According to my aptitude 25(49.1)

Invite around 11(21.6)

Work is well 15(29.4)

Images about 
Nurse

Positive 42(82.5)

Negative 4(7.8)

etc 5(9.8)

Grade Point 
Average
(GPA)

≤2.5 3.0＜ 12(23.5)

≤3.0 3.5＜ 26(51.0)

≤3.5 4.0＜ 10(19.6)

≤4.0 3(5.9)

  

3.2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PBL수업 후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변화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t=1.451, p= .153). 자

기주도적 학습능력의 하위영역인 학습계획이 PBL수업 

후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t=1.283, p=.205). 또 다른 하위영역인 학습실행은 오히

려 유의하게(t=2.512 p=.015) 줄어들었으며, 학습평가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t=2.496, p=.016)으

로 나타나 결국 학습 평가에만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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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Pre 
test

Post 
test

Paired 
Differences t pMean 

±SD
Mean 
±SD

Mean 
±SD

Problem 
Solving Skills

3.05
±.49

3.31
±.41

.26±.56 3.30 .002

Clarifying 
problem

3.01 
±54

3.35 
±.55

.34±.82 2.95 .005

Cause 
analysis

3.06 
±.52

3.36 
±.48

.30±.63 3.38 .001

Development 
of alternatives

3.04 
±.53

3.23 
±.39

.18±.61 2.19 .033

Execution of
alternatives

3.07 
±.51

3.26 
±.60

.18±.70 1.90 .063

Assessment 
of execution

3.05 
±.61

3.36 
±.52

.31±.69 3.22 .002

Variable
Pre
test

Post
test

Paired 
Differences t pMean 

±SD
Mean 
±SD

Mean 
±SD

Academic
Self-efficacy

3.03 
±.29

3.09 
±.33

.05±.39 -1.04 .304

Task
difficulty

3.01 
±.25

3.03 
±.44

.01±.53 0.26 .795

Self-regulating 
efficacy

3.05
±.71

3.27 
±.69

.21±.85 1.80 .079

Confidence
2.91
±.64

3.05 
±.63

.14±1.00 -1.00 .324

다<Table 2>.

<Table 2> Verification effect on th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fter the PBL      (n=51)

Variable
pre
test

post
test

paired 
Differences t pMean 

±SD
Mean 
±SD Mean±S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3.07
±.38

3.19
±.47

.12±.59 1.45 .153

Learning 
Plan

3.02
±.46

3.13 
±.54

.11±.65 1.28 .205

Learning
Run

3.37 
±.50

3.13 
±.43

.24±.68 2.51 .015

Learning 
Assessment

3.08 
±.42

3.33 
±.57

.25±.72 2.50 .016

3.3 문제해결능력

PBL수업 후 문제해결능력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t=3.301, p= .002). 즉 PBL 

수업이 문제해결능력을 향상 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PBL 수업 실시 전과 후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영역 차

이를 분석한 결과 문제명료화(t=2.950, p=.005), 원인분석

(t=3.380 p=.001), 대안개발(t=2.192 p=.033),  수행평가

(t=3.222p=.002)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계

획실행(t=1.900 p=.063),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Table 3> Verification effect on Problem Solving Skills 

after the PBL                          (n=51)

3.4 학업적 자기효능감

PBL수업 후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증가하였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t=-1.04, 

p= .304).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 차이를 분석한 

결과 PBL 수업 실시 전과 후 과제 난이도(t=.261, 

p=.795), 자기조절 효능감(t=1.80 p=.079), 자신감(t=-1.00 

p=.324), 모두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Table 4>.

<Table 4> Effectiveness on Academic Self-efficacy after 

the PBL                 (n=51)

3.5. 학습동기

PBL수업 후의 학습동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

가됨을 알 수 있었다(t=3.004, p= .004). PBL 수업 실시 

후 학습동기의 하위영역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신감

(t=2.459, p=.017), 만족감(t=4.127, p=.000)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나, 주의집중(t=.992, p=.361), 관

련성(t=1.588, p=.119)은 증가는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Table 5>.

<Table 5> Effectiveness on Motivation toward Learning 

after the PBL                          (n=51)

Variable
Pre 
test

Post 
test

Paired 
Differences t pMean 

±SD
Mean 
±SD

Mean 
±SD

Motivation
toward
Learning

3.09±35 3.29±.39 .20±.49 3.00 .004

Attention 3.07±24 3.13±.40 .05±.43 .99 .361

Relevance 3.17±.82 3.36±.44 .19±.86 1.59 .119

Confidence 3.09±.30 3.26±.44 .17±.51 2.46 .017

Satisfaction 3.00±.62 3.51±.61 .50±.88 4.13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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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PBL이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문제해결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습동기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PBL 수업이 문제해결능력과 학습동

기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주도적으로 학습

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전반적인 능력인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

습자 및 학습내용에 따른 PBL 설계의 문제점이 있었다

고 사료된다. 이러한 점은 수업설계를 위한 학습자 분석 

및 학습성과 분석을 위한 학습시간의 설계를 PBL을 위

한 수업설계의 핵심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23].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성인간호학 임

상실습을 총 4주(4학점) 동안 시행한 학생으로 성인간호

학 임상실습을 7주[24], 혹은 8주 동안[3]을 이수한 간호

대학생에게 PBL 수업을 적용한 선행연구와는 차이를 보

이는데, 본 연구의 대상자는 임상실습기간이 짧은 것과 

성인간호 교과목의 도입부분으로 임상사례의 문제해결

을 위한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학습의 

준비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간호대학생 뿐만 아니라 

졸업 후에도 요구되는 역량으로, PBL을 통한 자기주도

적 학습능력 함양은 중요하고[8], 학생의 다양한 특성이

나 학습유형 등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므로[8][25] 향후 학생의 특성, 학습유형, 학습내용의 

적절한 반영과 설계를 고려한 PBL수업을 통해 자기주도

적 학습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PBL 수업 후 문제해결능력 및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영역인 문제명료화, 대안개발, 수행평가에 모두 유의

한 향상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PBL, S-PBL, 

CPS(Creative Problem Solving) 등 문제중심학습 혹은 

문제해결프로그램이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한 선행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된 결과

와 일치한다[26]. 다만 PBL연구의 효과를 2차에 걸쳐 측

정한 손영주[26] 등의 연구에 따르면 문제해결능력을 향

상시키는 PBL 수업이라 하더라도 같은 형태의 수업이 

반복되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효과는 감소하였다. 이는 

학습자 분석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본 연구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통계적 결과와도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간호대학생들에게 적절하게 지식을 전달하고 간호

사로서 성장시키고자 한다면,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 경험한 학생, 이제 첫 임상실습을 마친 학생, 임상

실습이 거의 끝나가는 학생 등 학생들에 대한 분석이 수

업의 설계에 반영되어야 함이 요구되는 것이다. PBL에 

따른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업능력의 변화를 종단적으로 

측정한 연구는 확인할 수 있었으나[8], 학생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설계하여 연구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

는 연구는 미미한 실정으로 향후 간호대학생의 학습자로

서 특성을 반영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PBL 수업 후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오르기는 하였지

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란 구체적 상황에서 학습자가 자신의 수행능력에 대해 

내리는 판단을 의미하며[27], 학업을 수행하는 자신에 대

한 능력을 성공적으로 느껴질 때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높아지고, 그렇지 못할 경우 낮아지게 된다[28]. 본 연구

대상자들의 PBL 적용 후 학업적 자기효능감 점수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PBL 수업이 대상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학업을 수

행하게하고, 그 수행과정이 성공적이라 느끼게끔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학업적 자기

효능감은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와 학업실패내성[29], 

학습몰입[30], 전공만족도와 진로태도성숙[28] 등 간호대

학생의 학업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와의 관련성을 보이고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 PBL은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

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향후 학업적 자기

효능감을 좀 더 향상 시킬 수 있는 PBL수업에 대한 연구

가 요구된다. 

PBL 수업 후 학습동기 및 학습동기의 하위영역인 자

신감과 만족감은 유의하게 향상됨을 알 수 있었으나, 또 

다른 하위영역인 주의집중과 관련성은 향상은 되었으나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는 못했다.  PBL 수업을 통해 학습

동기가 향상된다는 것은 긍정적인 결과이다. 학습동기란 

경험이나 목적에의 접근․회피에의 선택이자, 노력정도

를 결정하는 선택을 의미한다[17]. 학습동기는 간호대학

생의 학습 원동력이 될 수 있으므로 학습동기를 통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에서의 자신감은 구체

적 상황 하에 자신의 수행능력을 비교하는 자신감을 의

미하고[27], 학습동기 측정도구가 근거하고 있는 ARCS 

(Attention Relevance Confidence Satisfaction) 동기모델

에서의 자신감은 문제해결전략에서의 동기적 측면을 의

미하는 것이다[31]. 이러한 이론적 배경의 차이에 근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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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판단하였을 때, 본 연구 대상자들은 문제해결을 위한 

실제 상황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의 계획 및 수행 시

에 비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

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제기할 수 있다. 즉 문제

의 발견 및 계획의 수립, 수행, 평가라는 3단계의 PBL을 

적용하였을 때 간호대학생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할 수는 있으나, 간

호대학생 자신의 자아상 변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PBL이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문제해결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동기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PBL이 간호대학생의 문

제해결능력, 학습동기 향상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

다. 이는 PBL이 간호대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문제해결능력 및 자존감, 비판적 사고능력 등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던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

었다[8][23][25] [26][32][33][34][35][36][37][38][39]. 

4주간 진행된 단일군 사전사후 설계의 유사실험연구

라는 본 연구의 제한점에 따라 연구자들은 본 연구의 결

과를 기반으로 하는 후속연구와 간호대학생이 PBL을 통

해 성취해야하는 학습목표, 지식의 내용, 함양해야 하는 

능력이나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PBL의 설계를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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